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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권병준 개인전- 클럽 골든 플라워 
Byungjun Kwon Solo Exhibition- Club Golden Flower  

 

오프닝: 12월 21일(금) PM 6:00 / 대안공간 루프 
 

 

권병준이 밴드의 멤버로 연주하고 노래하던 90년대 홍대 클럽에서 모티브로 한 전시 

수공업적 방식으로 12개의 ‘효용성 없는’ 로봇을 제작 

보따리 고물상, 취객, 시위, 구걸, 설교, 면벽수련 등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며, 군무를 하는 로봇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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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개요 

전시제목: 클럽 골든 플라워 Club Golden Flower 

전시기간: 2018년 12월 21일(금) – 2019년 1월 27일(일) (12월25일, 1월1일 휴관)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 

관람시간: 10:00am - 7:00pm / 입장료 없음 

참여작가: 권병준 

오프닝: 2018년 12월 21일(금) PM6:00, 대안공간 루프 

주최/주관: 대안공간 루프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전시소개 

대안공간 루프는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7일까지 권병준 작가의 개인전 <클럽 골든 플

라워>를 개최한다. 전시장 안 붉은 커튼 너머에는 싸구려 인조인간들이 있다. 외팔, 외눈의 장돌뱅이 

같은 이 기괴한 기계들이 우글대는 <클럽 골든 플라워>는 ‘Draw True Drawn’(2007), ‘여섯개의 마네

킹’(2011),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2011), ‘This is Me’(2013)등의 전작에서 보여준 

상상력과 변화무쌍한 페르소나, 그것이 이입된 대상들의 기묘한 연극적 재구성의 확장판으로 ‘나는 누

구일까?’ 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자기성찰적 회고록이다. 

 

반복된 동작으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차가운 눈빛의 이 이방인들이 내미는 손엔 쉽게 풀어지지 

않는 불쾌한 긴장이 흐른다. 노동하고 마시고 춤추는 우리의 오래된 일상은 서로를 비추는 외팔이 로봇

들을 통해 생경하게 다가오고 구걸과 구원, 구속과 연대의 구호가 난무하는 서울역 앞 광장같은 현실의 

음울함을 더한다. 그들의 몸은 사다리와 합체하여 상승된 확장을 하고 그들의 행위에 따른 장소특정적 

사운드를 제공한다. 로봇을 이용한 퍼포먼스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클럽 골든 플라워>에서 권병준은 

이전의 사운드 작업들을 로봇들의 행위와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부연하며 빛과 소리, 움직임과 이야기가 

결합된 총체적 인스톨레이션으로 승화시킨다. 관람시간은 오전 10부터 오후 7시이며, 입장료는 없다.  

 

 

권병준 (b, 1971)  

권병준은 1990년대 초반 싱어송라이터로 음악 경력을 시작하며 얼터너티브 록에서부터 미니멀 하우스

를 포괄하는 6개의 앨범을 발표했다. 이후 2000년대부터 영화 사운드 트랙, 패션쇼, 무용, 연극, 국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음악작업을 해왔다. 2005년부터는 네델란드에서 거주하며, 소리학(Sonology)과 예

술&과학(Art&Science)을 공부한 후 전자악기 연구개발 기관인 스타임 STEIM에서 공연과 사운드 등에 

관한 실험적 장치를 연구, 개발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2011년 귀국한 이후, 새로운 악기, 

무대장치를 개발, 활용하여 음악, 연극, 미술을 아우르는 뉴미디어 퍼포먼스를 기획 연출하였고 소리와 

관련한 하드웨어 연구자이자 사운드를 근간으로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근래 엠비소닉(Ambisonic)기술을 활용한 입체음향이 적용된 소리기록과 전시공간 안에서의 재현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문화전당 인터랙션 사운드랩 펠로우를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영상

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그룹전과 공연은 〈혁명은 TV에 방송되지 않는다〉(아르코미술관, 

서울, 2017), 〈불협화음의 하모니〉(대만 관두 미술관, 타이페이, 2016), 〈순간의 밤 2016〉(랑슈극장, 

마르세이유, 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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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서문 

 

클럽 골든 플라워 Club Golden Flower 

 

반복된 동작으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차가운 눈빛의 이 이방인들이 내미는 손엔 쉽게 풀어지지 

않는 불쾌한 긴장이 흐른다. 노동하고 마시고 춤추는 우리의 오래된 일상은 서로를 비추는 외팔 로봇들

을 통해 생경하게 다가오고 구걸과 구원, 구속과 연대의 구호가 난무하는 서울역 앞 광장 같은 현실의 

음울함을 더한다. 그들의 몸은 사다리와 합체하여 상승된 확장을 하고 서로를 비추는 조명과 함께 일종

의 그림자 연극을 만들어 낸다.  

_ 작가 노트에서 

 

 

 

보따리 고물상, 취객, 시위, 구걸, 설교, 면벽수련과 같은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는 12개의 로봇들이 군

무를 한다. 권병준 작가는 이 퍼포먼스 전시를 <클럽 골든 플라워>라 이름 붙였다. 작가는 90년대 중

반 홍대 클럽에서 전시의 모티브를 가져왔다. <클럽 골든 플라워>는 작가가 1999년 발표한 노래 <악어

새>의 가사에서 출발한다. “싸구려 인조인간에 노랫말/ 황금빛 꽃을 찾아 우린 악어새.”  

 

당시 홍대 클럽은 주류 대중음악에 속하지 않은 인디 뮤지션들의 주요한 활동 공간이자 아지트였다. 그

는 ‘삐삐롱스타킹’ ‘원더버드’ 등 밴드에서 활동했다. 홍대 지역의 본격적 자본의 유입과 함께 라이브 클

럽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이제 작가는 홍대의 전시공간에 클럽을 재현한다. 그 대신 그의 로봇들이 연

주하고 춤춘다. 미디어 아티스트로써 진행해 온 사운드 작업들에 빛과 움직임과 이야기가 담겨 표현된

다. 

 

한국 정부는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핵심 주제로 다뤄진 ‘4차 산업혁명’을 나아갈 미래로 선

전하고 있다. 예술은 인간이 가진 창조력을 대표하여, 4차 산업으로 혁신을 앞당기는 도구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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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예술이 ‘창의력을 통한 혁신’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에 기여할 것이라 말한다. 주목할 만한 점

은 이런 선전들에 대한 인문학적 예술적 비평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특히 후기 자본주의에서 과학 기술 발전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명백하게 

‘자본의 이윤 추구’에 정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감쪽같이 지워져 있다.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

게 하며, 예술은 그 혁신에 기여한다’는 선전은 정치인이나 기업가뿐 아니라, 예술가들에게서 조차 마치 

‘보편적 문명 변화’처럼 수용된다.  

 

권병준은 그런 전도된 현실에  ‘춤추는 로봇’이라는 역설적이며 풍자적인 비평을 던진다. 그의 로봇들은 

로봇 본연의 ‘높은 생산력’의 구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로봇들은 온종일 구걸의 손을 내밀

며(혹은 악수를 청하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설교하고 시위하고 정찰하는 등의 ‘효용성 없는’ 행동

들에 전념한다. 그리고 돌연 함께 춤춘다.  

 

 

 

권병준은 믿기지 않을 만큼 적은 예산과 가내수공업적 제작 방식으로 12개의 정교한 로봇을 제작했다. 

로봇들은 모두 외팔이다. 6개의 작은/어린 로봇들은 왼팔이고 큰/어른 로봇들은 오른팔이다. 총 160개

의 모터로 움직이는 로봇들은 프로그래밍된 한 대의 컴퓨터와 동조한다. 로봇들은 각자의 빛으로 서로

를 비춘다. 로봇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계를 비추는 그림자 연극이다. 작가가 연주하고 춤추던 클

럽이 그랬듯, <클럽 골든 플라워>의 초대장이 지금 막 우리에게 도착했다.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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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가약력 
 

권병준 (b, 1971- ) 

 

학력 

2008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 음악원 아트 사이언스 전공, 석사 

2006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 음악원 소리학(sonology)코스 수료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학사  

 

 

단체전 

2018 미디어씨티 비엔날레 2018,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7 <사운드이펙트서울: 혁명은 TV 에 방송되지 않는다>,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7 <교동도 소리풍경>, 아트선재센터 한옥, 서울 

2017 <제 3 지대_무빙 스페이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2016 <불협화음의 하모니>, 대만 관두 미술관, 타이페이 

2016 <청동이야기>,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5 <플라스틱 신화들>, ACC_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5 <무현금: 전통과 현대의 조우>, 종 박물관, 진천 

2015 <불협화음의 하모니>, 히로시마 현대미술관, 히로시마 

 

 

주요 퍼포먼스&공연 

2016 <On Site Sound>, 타이페이 엑스포파크, 타이페이 

2016 <순간의 밤 2016>, 랑슈극장, 마르세이유, 프랑스 

2015 <또다른 달 또다른 생(변주극 #1)>, MAXXI_국립 21 세기미술관, 로마 

2015 <흐느끼는 종들, 당신을 위한 노래>, 종 박물관, 진천 

2015 <피나는 노력으로 한(퍼포머, 사운드 어드바이져)(by 김성환)>, ACC, 광주 

 

 

디스코그라피 

2004  <Press The Button>, Button 

2003 <모조소년>, 모조소년 

1999 <99>, 99 

1998 <어느 게으른 새의 이야기>, 원더버드 

1996 <원 웨이 티켓>, 삐삐 롱스타킹 

1993 <토마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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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문의 

이선미 / 큐레이터 

Tel. 02-3141-1377 

Email. gallery.loop.seoul@gmail.com 

 

피지혜 / 코디네이터 

Tel. 02-3141-1377 

Email. gallery.loop.seoul@gmail.com 

 

 

*고용량 이미지는 Dropbox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링크) 

https://www.dropbox.com/sh/372qvamw1meib7e/AADInNmd5NFaIeaBbnwRMJ7na?dl=0 

 

 

이미지 제공: 대안공간 루프 

 

 

 

 

 

 

 

 

 

 

 

 

 

 

 

 

 

 

 

 

 

 

 

 

 

ALT SPACE LOOP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9 나길 20 

Tel.82(0)2-3141-1377 / Fax.82(0)2-3141-7265 

gallery.loop.seoul@gmail.com / www.altspacelo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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